
지역화란 무엇인가?
• 지역화는 교회가 속한 각 지역의 특수 환경에서 선교와 사역을 

가장 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. 지역화는 이미 

해외지역총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, 지역화를 통해 미국에도 

이러한 기능이 도입될 것이다.

• 지역화는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이 협력하여 개발했다. 

압도적인 다수의 총회 대의원들이 지역화를 채택했다.

• 미국에 1개, 아프리카, 유럽, 필리핀에 8개 등 총 9개의 

대지역총회가 연합감리교회를 구성하게 된다.

지역화: 
모든 문화권에서 효과적인 사역

지역화를 통해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제자를 삼고 
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각자가 속한 지역사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다.

“지역화는 연합감리교회의 전 세계적인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통로입니다. 지역화는 교회의 증거를 
확장하고,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며, 연대성을 강화하고, 각 선교적 상황에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.” 

- 트레이시 스미스 말론 감독, 총감독회 회장

대지역연회가 할 수 없는 
일은 무엇인가?

• 자체 헌법을 만들거나 총장정에 포함된 

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.

• 교리적 기준, 우리의 신학적 과제, 모든 

그리스도인의 사역 또는 사회적 원칙을 

변경할 수 없다.

대지역연회는 무엇을 
할 수 있는가?

• 대지역연회 자체 장정, 찬송가, 예배서 및 기타 

전례 자료의 초안을 작성하고 출판할 수 있다.

• 필요와 자원에 따라 안수 및 인허받은 사역을 

위한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.

• 평신도 회원 자격에 대한 기준 설정할 

수 있다.

• 각국의 문화적 상황과 법률에 

부합하는 결혼식, 장례식 및 기타 

예식을 개발할 수 있다. 

• 연회, 지방회 또는 연회를 

재조직하여 선교적 필요에 가장 

잘 부응하고 자체 사법 법원을 

소집할 수 있다.

• 연회와 협력하여 정책과 관행이 

각국의 법률에 부합하도록 한다.

앞으로 어떻게 되는가?
• 지역화 계획은 연합감리교회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. 헌법 개정은 총회의 2/3 이상의 

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하는데, 이미 통과 되었다.

• 이제 개정안은 연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. 개정안은 모든 연회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 2/3

의 지지를 받아야 하며, 이 과정은 2026년까지 지속될 것이다.

• 총감독회는 개정안이 교회법이 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면 이를 발표할 것이다.


